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20. 6. 9.(화) 14:00～16:15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석대권(위원장), 김왕직, 박선희, 이향미,

정귀원, 홍형순(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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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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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20-03-01

1. 거창 동계 종택 주변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거창 동계 종택」주변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창 동계 종택 주변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3구역(이격거리 약 113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허용. 단, 건축면적 330㎡ 초과 시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거창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거창 동계 종택」

ㅇ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

(3) 신청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114-2

(4) 신청내용 :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신축

ㅇ 대지면적 : 2,034㎡

ㅇ 건축면적/연면적 : 542.88㎡/542.88㎡

ㅇ 층수/높이 : 지상 1층/6.9m

ㅇ 건축구조 : 철골구조

ㅇ 지붕․외벽 : 조립식 판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13.)

ㅇ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종택과 신청 건물

과의 거리, 건축 규모, 주변 환경의 맥락과 시각 구조 등의 측면에서 위원

회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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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결사항

ㅇ 보류

- 건물 형태, 재료 등 보완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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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20-03-02

2.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이격거리 약 134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 : 203㎡
ㅇ 건축면적/연면적 : 65.61㎡/65.61㎡
ㅇ 층수/높이 : 지상 1층/4.8m
ㅇ 건축구조 : 목구조
ㅇ 지붕ㆍ외벽 : 한식기와/마그네슘보도+황토미장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20.)
ㅇ 함양 일주고택에서 약 135m 거리에 위치하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1층의 목구조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임.

ㅇ 신청지는 현상변경 1구역으로 마을의 끝자락이나, 마을 전체 경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안은 평면이나 입면에서 기존의 건축물과 조화가
어려우므로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됨. 재검토 시 주변 돌담장은 유
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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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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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20-03-03

3.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함양 허삼둘 고택」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3m) 및 5구역(이격거리 약 210～26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도로 신설 및 확장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함양 허삼둘 고택」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1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일원

(4) 신청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ㅇ 도로 규모

- 소로 2-3호선(금천리 205-2 일원)

․L=43m, A=344㎡, B=8m(기존 마을안길 B=5m)

- 소로 2-27호선(금천리 24-17 일원)

․L=272m, A=2,176㎡, B=8m(기존 마을안길 B=8m)

- 소로 1-6호선(금천리 24-13 일원)

․L=81m, A=810㎡, B=10m(기존 마을안길 B=8m)

ㅇ 도로 포장 :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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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20.)

ㅇ 허삼둘 고택 주변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절․성토 없이

지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고택의 역사경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담됨.

ㅇ 다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고택 전면과 측면의

도로 확장 요청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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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20-03-04

4. 보성 율어리 고택 주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6호「보성 율어리 고택」주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성 율어리 고택 주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2, 3구역(이격거리 약 33～7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본 건은 2018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8. 14.) 심의결과(조건부가결)에 따라 사업

내용 보완 후 재신청하였음.

-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입도로 및 둘레길 조성

연지 및 우물조성은 고증 등을 거쳐 설계도서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보성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6호「보성 율어리 고택」

ㅇ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진천길 34-15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51 외

(4) 신청내용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ㅇ 참샘우물터 정비

(당초) 참샘우물터 복원 (변경) 참샘우물터 정비

비가림시설, 족욕장, 등의자, 플랜터 담장

설치, 수목 식재, 판석 포장
비가림시설, 돌담장 설치, 판석 포장

* 문헌자료가 없어 마을주민 구술 및 관계전문가(전 문화재위원 ○○○)

자문을 토대로 참샘 우물 형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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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게쉼터 조성

(당초) 연못 및 휴게쉼터 조성 (변경) 휴게쉼터 조성

물레방아, 연못, 등의자 설치, 판석포장,

수목 식재
등의자 설치, 판석 포장, 수목 식재

* 관계전문가(전 문화재위원 ○○○) 자문을 토대로 휴게쉼터 형태 재구성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5. 18.)

ㅇ 본 사업은 율어리 고택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의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우물터와 휴게쉼터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33～70m 이격되어 있고,

이전의 자문 내용을 수용하여 보완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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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20-03-05

5.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북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주변

화장실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

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70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제2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20.4.28.) : 부결

- 화장실 위치 등 부적절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릉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ㅇ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3) 신청내용

구분 1차(‘19.10.8.) 2차(‘20.4.28.) 금회(3차)

신청위치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7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27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24

대지면적 3,743㎡ 3,743㎡ 5,446㎡

건축면적/연면적 45.72㎡/45.72㎡ 45.72㎡/45.72㎡ 45.72㎡/45.72㎡

구조 철골조(컨테이너) 철골조(컨테이너) 철골조(컨테이너)

마감재료
지붕 너와잇기,
벽체 너와판벽마감

지붕 너와잇기,
벽체 너와판벽마감

지붕 너와잇기,
벽체 너와판벽마감

층수/높이 지상1층/4.4m 지상1층/4.4m 지상1층/4.4m



- 11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문화재 주변 공용화장실 설치의 필요성, 설치부지가 수목으로 인해 문화재에서

잘 조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건물 형태, 재료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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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20-03-06

6. 영주 무섬마을 내 전망데크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내 전망데크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주 무섬마을 내 전망데크 설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766(하천)

(4) 신청내용 : 전망데크 설치

ㅇ 데크 설치 : B=11.8m, L=4.32m, 난간높이 1.5m

ㅇ 기둥 설치 : H형강(100×100×6×8) 16본(높이 : 변화치수)

ㅇ 등의자 설치 : 3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무섬마을 강 건너편 외나무다리와 마을 둘레길 연계를 위한 전망데크를 설치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있는 벤치를 철거 후 전망데크 및 등의자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임

ㅇ 데크 하부 H형강(변화치수) 노출에 따른 주변 경관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 13 -

안건번호 민속 2020-03-07

7.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17.8월)된 봉화 서설당 고택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

(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7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19.10.08.) : 부결

- 허용기준 구역 설정 부적정, 공통사항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봉화 서설당 고택」

ㅇ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554

(2) 검토내용

ㅇ 국가민속문화재(고택) 경관관리 중점지표

-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ㅇ 허용기준안(당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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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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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용기준안(변경)

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ㅇ 의견수렴 기간 : 2020. 1. 23. ∼ 2. 11.

ㅇ 의견수렴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을 고려하여

공통사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공통사항 재검토할 것.



- 16 -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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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 수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의 종합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궁집의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 등 소유자 변경에 따라 2017년 기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남양주시에서 자체 수립 정비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남양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

(3) 주요내용

구분 종합정비계획(2017 수립) 금회(2020)

주요
내용

1.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 야외주차장설치(주차대수 60대)
- 화장실설치 2개소
- 매표소및안내소설치
2. 기초기반시설 확충
- 배수시설정비(토사측구또는소형측구)
- 진입부포장정비(마사토포장)
- 단지내포장/산책로조성
3. 조경 및 경관 정비
- 기존연못정비
- 야외공연장정비
- 수로정비
- 야외조경정비등
4. 중·장기 정비계획
- 궁집및부속사활용프로그램
- 무의자전시관리모델링

1단계(∼2022) 지역주민을위한생활문화센터구축
·궁집 문화재 정비 : 기둥, 연목, 벽체 등 보수,
화길옹주생활문화관공간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 부속사 수리 및 증축(문화
커뮤니티, 관람객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이벤트
&공연홀), 부속사 7,8 철거
·조경정비 : 축사및폐가옥철거, 경계담장정비,
조명시설정비, 안내시설정비, 배수시설정비등
·진입공간정비 : 지하주차장설치(4,700㎡), 안내소
및매표소설치, 화장실등설치, 대문채이축
2단계(∼2022) 생활문화센터 확장
·생활문화센터확장 : 부속사증축(이벤트&공연홀),
무의자전시관수리및증축(기념관&운영사무실)
3단계(∼2026) 방문자편의를위한추가시설구축
·추가시설 조성(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신축),
조경및경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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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궁집의 보호구역 매입 및 기부채납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정비 및 활용계획을 재수립하여 검토 요청한 사항임.

ㅇ 과거 이전 설치된 부속사의 철거 및 증축, 부속사 용도변경, 대문채 이축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ㅇ 주차장의 지하 설치 및 규모에 대한 논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 신축을

통한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시설물 종류, 규모 등이 부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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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주 오작당 고택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상주 오작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

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2호「상주 오작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소위원회(2012. 12. 17.) 결과 : 지정가치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상주 오작당 고택(尙州 悟昨堂 古宅/Ojakdang House,

Sangju)

ㅇ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선상서로 1975(승곡리 131-2)

ㅇ 소유자 : ○○○ 외

ㅇ 수량 : 일곽(건축물 6동 357.3㎡, 토지 1,347.7㎡<3필지>)

- 건축물 지정 : 6동 357.3㎡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조/5량가/정면5칸, 측면2칸/맞배지붕 130.1㎡ ○○○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3량가/정면7칸, 측면2칸/맞배지붕 150.0㎡ ○○○

가묘 2015년 개축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19.2㎡ ○○○

대문 미상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17.9㎡ ○○○

화장실 미상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20.4㎡ ○○○

사당 2015년 개축 목조/3량가/정면1칸, 측면1칸/맞배지붕 19.7㎡ ○○○

계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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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지정 : 4필지 1,347.7㎡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상주시낙동면승곡리 129-2 전 4,303 304.5 ○○○ 외 5인

상주시낙동면승곡리 131-2 대 1,071 951.1 ○○○

상주시낙동면승곡리 354-1 전 1,174 18.5 풍양조씨
입재공파종중

상주시낙동면승곡리 산55-1 임 25,587 73.6 ○○○

계 32,135 1,347.7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화재위원 ○○○>

ㅇ 신청인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따르면, 오작당의 건축적인 특징은 안동

지역과 상주지역의 평면형태가 절충되었고, 고상식 구조로 2층의 다락이 존

재하는 특징적인 입면 형태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평면형태가 상주지역의

개방적의 입지성향에 안동지역의 산악, 폐쇄적인 배치 및 평면구조를 수용한

이중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종가의 생활보다 행례를 주기능으로 한 전형

적인 안동문화권 뜰집 유형과 상주지역의 개방적인 본채 구성의 중간형태로

보여진다고 한다. 고상식 구조는 단순히 고상식 형태를 채택하여 누하부나

기단부만을 높게 올리 것에 그치지 않고, 부엌 상부에 다락을 둔 2층 구조의

입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고 한다.

ㅇ 문중의 인물들이 관직에 나아갔지만, 향촌사회에서 교육과 학문으로 더 영향력

넓힌 것으로 보인다. 조대윤은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조목수는 교육자이자

상주의 큰 유학자로 향촌사회에 끼친 영향도 크다. 특히, 조목수가 남긴 구당

집(舊堂集)에 수록된 영남 만인소 관련 기록은 당시 상주지역의 유학자들의

정치적 동향을 이해하는 주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ㅇ 오작당에서는 4대 봉사, 설과 추석 명절, 불천위 제사를 포함하여 일년에 받드는

제사만 해도 12번이다. 불천위는 구당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유학자로서

학행을 기리기 위해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로 모시고 있다. 이 제사는 원래

봄, 가을 두 번을 지냈으나, 3년 전부터는 봄에 춘향만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례의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물에서도 안동・상주
지역에 많이 사용하는 문어가 아니라 방어를 사용하고 소의 간과 천엽 등을

올리고, 송화가루를 마련해두었다가 다식 만드는 등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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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종회에서 조상을 기리는 행사들이 20여회 이상 하는

등 문중의 크고 작은 행사들 하고 있어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

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

ㅇ 이와 같이 상주 오작당 고택은 향촌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

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 갖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위원 ○○○>

ㅇ 상주 오작당은 기록을 통해 창건 연대가 1663년으로 명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81년 중건 이후 익랑의 소실과 문간

채의 변형을 고증할 만한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건물의 원형을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심증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평면과 배치의 구성이 상주

양진당과 거의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원형이 고증되고 남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같이 쌍벽을 이루며 독특한 고상식 가구와 문간 및

본채의 평면구성 등이 매우 특징적이고 지역 및 시대적 특성을 나타내어 건축

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형의 변형과 훼손이 많아 유적을

통해 이를 느낄 수 없고 고증자료 또한 부족해 이러한 점들이 밝혀지기까지는

지정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ㅇ 오작당 고택은 풍양조씨 입재공파의 종택으로서 기타 문중의 종택과 비교할 때

특이한 창건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매년 불천위 제례가 행해지고 있고,

종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중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ㅇ 다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행랑채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재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어,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 이 타당

한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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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변형․훼손 및 고증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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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18>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년 1월 7일 대상문화재 상주 오작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민속

소 속 전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상주 오작당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오작당 고택은 낙동면 승곡리에 자리고 있으며, 종택의 정면으로 봉우리가 

세 개인 ‘삼봉산’ 특히 ‘문필봉’을 마주하고 있어 문장가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연혁ㆍ유래 및

특징

상주 오작당은, 풍양조씨 입재공파 파시조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이 아

버지의 뜻을 받들어 1663년에 건립하였고, 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오작당은 안동지역과 상주지역을 혼합한 평면구조와 상주지역의 고상식구조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택에는 불천위와 전통적인 제례를 잘 전승하고 있다. 

풍양조씨 가문은 조선후기 상주 향촌사회에 끼친 영향이 많은 인물들이 있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상주 오작당 고택과 전승되는의례와 자료들은 향촌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의

미를 담은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 갖

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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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오작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자 :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선상서로 ○○○(승곡리)]

• 신 청 인 : ○○○(○○○, 1958 - , 오작당 종손)

1. 오작당 건립과 고택의 사람들

1) 오작당 건립

상주 오작당은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에 자리하고 있다. 오작당이 자리 잡고 있는 낙

동면 승곡마을은 운곡마을과 더불어 상주에서 잘 알려진 풍양조씨(豐壤趙氏) 집성촌이

다. 이 고택은 풍양조씨 입재공파 종택인데, 흔히 ‘오작당(梧昨堂)’이라고 한다. 오작당

(悟昨堂)은 소학(小學)에 “소학서중오작비(小學書中悟昨非, 어제(지난 날)의 잘못을 소

학책을 읽고 깨달았다.)” 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오작당은 입재(立齋)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이 1661년(현종2년) 원래 양진당 자리

에 있던 종가를 새로운 터인 사천(思泉)에 옮겨 왔다 하여 ‘사천’ 또는 ‘사천종가(思泉

宗家)’라고도 한다. 그 근거는 오작당 중수기의 “요포(繞浦)의 옛터(양진당의 옛터)에서

처음 지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다.

이 건물은 임란(壬亂) 때 창의한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이 양진당(養眞堂,

보물 제1568호)을 건립하기 전인 1601년에 지은 집을 1661년에 이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오작당 중수서), 현재의 집은 조정의 증손자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이 아버

지의 뜻을 받들어 1663년에 오작당(悟昨堂)을 건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입재공 연보).

조정(趙靖)이 상주 양진당을 건립한 것은 1628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601년에

양진당 터에 지은 집을 1661년에 이건하였다는 기록은 문중에서 전하는 이야기일 가능

성이 많다. 하지만, 오작당중수서(悟昨重修序)를 작성한 조석철(趙錫喆, 1724-1799)은

오작당을 건립한 조대윤(趙大胤)의 증손자로 양진당 터에 건립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

을 수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오

작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작당은 양진당 조정(趙靖, 1555-1636)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

것으로 보아 조정의 둘째 아들 조영원(趙榮遠, 1577~1640)이 혼인한 후 양진당과 바로

인접한 마을로 분가했을 수 있다. 그 뒤 조영원(趙榮遠)의 손자 조대윤(趙大胤)이 아버

지 조릉(趙稜, 1607~1683)의 명에 따라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고 1663년에 오작당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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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대윤(趙大胤)의 증손자 조석목(趙錫穆)의 지원으로 1781

년 중수하였다.

2) 고택을 이어오는 사람들

오작당의 주인공들은 풍양조씨 호군공파 후손인 입재공파(사천파)로 상주 양진당 건

립자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을 중시조로 하고 있으며, 오작당을 건립한 입재

(立齋)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을 파시조로 하고 있다.

입재(立齋)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은 지금의 오작당을 건립한 장본인이자 입재공

파(사천파)의 파시조이다. 조대윤은 조선후기의 학자이자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둘째 아들 조영원(趙榮遠, 1577~1640)의 손자이다. 이현일(李玄逸)의 문하

에서 수학하였다. 조릉(趙稜, 1607~1683)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병환 중에 있을 때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 효자였다고 한다.

그의 연보를 보면

“… 1698년 공 61세 ㅡ 거차하시는 마루와 방이 동향이기 때문에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을 견딜 수 없으므로 자제들이 소나무 가지로 처마를 달아내어 가리기를 청하니

공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버이 계실 때도 가리지 않았던 것인

데 내 어떻게 감히 자신이 편하려고 하겠느냐」 하며 중지키시다.”

라고 하는 가록이 있다.

그가 오작당에 거주하면서 집이 동향이라 여름에 햇볕 많이 들어와서 처마를 달아내

려니 돌아가신 부친을 생각하며, 못하게 할 만큼 부친에 대한 효심이 돈독하였다, 또,

이 기록은 현재 오작당이 적어도 조대윤이 건립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 좌향을 유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조대윤은 1675년(숙종 1) 사마시에 합격,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하였으나 당쟁

이 심한 데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위기학(爲己學)에 전념하였다. 시문집으로 『입

재유고(立齋遺稿)』가 있으며, 통덕랑(通德郞)에 제수되었다.

조대윤의 손자 조시경(趙時經, 1686~1755)은 경학과 덕행을 함께 하였으며, 사숙(私

塾)을 열어 영재 교육에 몰두하였다. 조시경의 장자 존성재(存省齋) 조석우(趙錫愚,

1721~1760)는 증광 문과에 올라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다.

그는 가학으로 학업을 이루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손들을 훈육하는데 힘썼다.

아버지로부터 가학을 물려받아 5세에 효경에 통달하였고, 6세에 19사(史)를 배움에 남

보다 뛰어났다 한다. 1754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으나, 안타깝게도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된다.

지금도 문중에서는 조석우가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상주에서 풍양조씨의 학문적 위

상은 어떠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할 만큼 학문적으로 출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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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학 뿐만 아니라 이기철학에도 밝아 이기론을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여겼다고 한다.

문집으로 『존성재유고(存省齋遺稿)』가 전하고 있다.

조선후기 상주지역의 큰 선비이자 교육자로는 조대윤의 고손자 구당(舊堂) 조목수(趙

沐洙, 1736~1807)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조부 조시경(趙時經, 1686~1755)에게 글을 익혀 경술(經術)과

문장(文章)이 깊고 넓었으며, 당대 사림(士林)을 이끌어 사문(斯文)의 표준(表準)이라고

할 만큼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오작당의 사랑채로 들어가는 마루 위에는 구당(舊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바로

조목수가 선조의 업(業)을 성실히 잇고 가풍을 진작시키려는 마음으로 집을 ‘구당’이라

하고 자호로 삼았다고 한다. 조부로부터 가학을 전수받고 위기지학(爲己之學) 의 요체

를 배웠다. 재능이 넘치었고 예절에도 남달라 조부는 재기(才氣)를 누르고 덕성을 펴게

하였다고 한다.

집안 대대로 받들어 모시는 분은 학문이 높아서 만이 아니다. 학문적 높이와 인격적

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재 조대윤에서 구당 조목수까지 그 사이에

학문을 높이 닦은 사람이 있지만, 덕행은 구당 조목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향

촌사회에서 학덕을 인정받았으므로 사림(士林)의 공통된 뜻에 따라 위패를 옮기지 않

는 불천위로 모셔지게 되는 것이다.

조목수는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이 최초로 편찬한 상주의 역사서인 『상

산지(商山誌)』를 속록하였다. 이를 상산지 구당본(舊堂本이라고 하며, 현재 상주박물관

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 또한 시문집인 『구당공고(公稿)』 와 문집인 『구당 선생 문

집(舊堂先生文集)』이 있다.

오작당의 가문에서는 입재 조대윤에서 구당 조목수까지 그 사이에 학문을 높이 닦은

사람이 있지만, 구당 조목수가 가장 높은 학문과 덕행을 인정받았고, 유림(儒林)에서

오작당의 사당에 불천위로 모시도록 한 것이다. 상주의 불천위종가는 모두 8개 문증. 10인

이며, 풍양조씨 문중의 불천위인물은 양진당 검간 조정과 오작당의 구당 조목수가 있다.

오작당 가계(1) 풍양조씨  시조 조맹 趙孟 시조

//
정(晶) 4세

계영(季鴒)) 숙영(叔鴒) 5세

염휘(炎暉) 6세

            호군공파 사충(思忠) 7세

숭(崇)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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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당 가계(2) 풍양조씨  상주파 숭(崇) 8세

//
윤령(允寧, 1484~1536) 12세

희(禧, 1507~1587) 13세

광헌(光憲, 1535~1588) 14세

상주 양진당 건립 정(靖, 1555~1636) 15세

흥원 興遠

1596~1653

형원 亨遠

1585~1643

홍원 弘遠

1583~1609

영원 榮遠

1577~1640

기원 基遠

1574~1606
16세

   
유(1620~1651) 수(19~1671) 릉(稜, 1607~1683 17세

상주 오작당 건립 대윤(大胤, 1638~1705) 18세

목(沐, 1683~?) 운(澐, 1677~?) 해(瀣, 1666~1734) 19세

선경(善經,1690~1727 흠경(欽經, 1688~1756 시경(時經, 1686~1755) 20세

 오작당
중 수 지 원 ( 1 7 8 1 )    

 
    

석목(錫穆) 석철(錫喆) 석로(錫魯) 석우(錫愚, 1721~1760 21세

오작당중수기

사연(獅然, 1744~1785 학수(學洙, 1739~1790 목수(沐洙, 1736~1807) 22세

술지(述志, 1765~1839) 23세

동좌(東佐,1809~1888 관영(觀榮, 1797~1819) 24세

홍구(弘九, 1837~1869) 25세

남박(南璞, 1868~1935 남각(南珏, 1864~1944) 26세

흥연(興衍, 1896~1966 27세

성화(誠華, 1932~ 성순 誠純, 1927~2013 성덕(誠德, 1912~1994) 28세

진희(震熙) 완희(완熙) 윤희(潤熙) 정희(正熙, 1934~2016)  29세

○○(○○) ○○(○○,1958~     )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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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택의 의례와 전승자료

1) 의례

전통적으로 이른바 명문가에서는 혼상제례에 관련한 그 절차가 엄격하고 자료들도

많이 남기고 있지만, 오작당에서 전하는 문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별로 없고,

혼례와 상례는 이미 현 종손의 부친 이후에 모두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식장 혼례와 장

례식장에서의 장례 등으로 바뀌었다. 현 종손(○○○)의 부친이 사망하였을 때는 장례

는 병원장례식장에서 했지만, 집의 사랑에 일년간 빈소를 모셨고, 3년동안 종손이 출입

을 삼가하면서 간소하게나마 3년상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신위(神位)를 사당에 모시는 의례인 길사(吉祀)를 지낼 예정이다. 유교적인 관

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조상을 받드는 제례는 꾸준히 전승하고 있

다.

오작당에서는 4대 봉사, 설과 추석 명절, 불천위 제사를 포함하여 일년에 받드는 제

사만 해도 12번이다. 불천위 제사의 경우 원래 봄, 가을 두 번을 지냈으나, 3년 전부터

는 봄에 춘향만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사에 필요한 경비는 종가에서 마련 한다.

불천위 제사의 경우 구당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불천위를 봉안할 당시 입재공파

에서 재원으로 논과 밭 수 두락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충

당하고 있다.

제사의 상차림은 유가(儒家)의 범절안에서 집집마다 차이가 있다. 그 문중에서 특이

하게 올리는 제물은 해당 조상의 성품과 연관되거나 제사를 지내는 철에 따라 올라가

는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에 오르는 제물의 목록에는 큰 차이가 없

다.

오작당의 제물 특징은 직접 송화가루를 마련해 놓았다가 다식을 만들어 올리며, 제철

에 나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고, 양진당 검간 조정선생의 불천위 제사와 마

찬가지로 방어를 쓴다는 것이다. 다른 가문에서는 주로 문어를 사용하지만, 상주에서는

드물게 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소고기 간과 천엽도 올라간다.

이외에 제수음식은 제주, 메, 갱, 오탕(육탕, 어탕, 계탕, 북어탕, 열합탕), 면(국수), 두

부전, 편, 포(대구포, 육포, 문어포), 구이[조기, 황태, 파전, 전(동그랑땡), 각종 전, 돼지

고기], 김, 문어, 조기, 계적, 숙채, 쌈, 침채, 조과(강정, 다식, 약과), 실과(대추, 밤, 호

두, 배, 사과, 수박, 참외, 오렌지, 곶감) 등이다. 사정에 따라 제물의 가짓수와 종류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제사는 밤 10시경 문중성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제사를 담당할 초헌관, 아헌관, 종

헌관, 축관, 집례 등을 정하는 집사분정(執事分定)를 작성하고, 자시(子時)경 사당에서

홀기에 따라 제시를 올린다.

2) 고문서와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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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오작당의 문중 고문서 자료는 약 1,032점으로 소차계장류가 92점, 첩관통보류가

18점, 증빙류가 49점, 명문문기류가 72점, 서간통고류가 728점, 치부기록류가 39점, 시문

류가 34점 등이다. 이 자료는 안동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에 기탁되어 있다.

대부분 간찰류이지만, 1600년대 재산분배 문서 별급문기, 1800년대 토지 매매문서 등

재산과 관련한 문서도 보인다. 민속품으로 황옥장(黃玉丈)이 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

고, 집에는 장롱류와 소반 등이 보관되어 있다. 황옥장은 매호 조우인(曺友人)이 1672년

정선군수로 갔다가 오대산에서 꺾어 만들어 보물로 여긴 것으로 조상사(趙上舍)가 늙고

병든 것을 애석하게 여겨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판으로는 오작당중수서(悟昨堂重修序)가 있는데, 오작당의 건립 시기를 짐작하는 중

요한 자료이다. 이 중수서는 입재(立齋)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의 증손자 조석철(趙

錫喆, 1724-1799)은 적은 것이다.

문집으로는 구당(舊堂)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구당집(舊堂集)이 대표적이다. 이

문집에는 정조연간 임오의리[壬午義理, 사도세자를 비판한 신하들의 행동을 ‘대의(大義)’

로 평가]와 관련된 영남 남인의 정치적 지향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영남

만인소’[1792년(정조 16년) 영남 유생 1만57명이 연명해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모함

을 풀어 달라는 상소] 이후 다시 남인들이 임오의리(壬午義理) 천명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편지가 실려 있어 정조 16년 이후 정치동향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외에 구당 조목수가 1786(정조 10)년 쓴 『상산지병오초책(商山誌丙午草冊)』이 있

다. 최초의 상산지는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이 쓴 것이며, 병오초책은 세 번째

상산지로서 당시 상주지역의 문화전반을 읽어내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3. 조사자 의견

상주 오작당은 문중의 자료를 종합하면, 풍양조씨 입재공파 파시조 조대윤(趙大胤,

1638~1705)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1663년에 오작당(悟昨堂)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택은 상주 양진당養眞堂, 보물 제1568호)을 건립한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의 둘째 아들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것으로 보아 조정의 둘째 아들

조영원(趙榮遠, 1577~1640)이 혼인한 후 양진당과 바로 인접한 마을로 분가했을 수 있

다. 그 뒤 조영원(趙榮遠)의 손자 조대윤(趙大胤)이 아버지 조릉(趙稜, 1607~1683)의 명

에 따라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고 1663년에 오작당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대윤의 증손자 조석목(趙錫穆, 1736~1807)의 지원으로 1781년 중수하였다.

풍양조씨가 15세기경부터 상주에 세거하였고, 16세기부터 향촌사회의 주도세력 중 하

나의 가문으로 성장하고, 17세기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영남학파 일원이 된다. 오작당의

가문도 양진당을 지은 검간(黔澗) 조정(趙靖, 1555-1636) 후손들이 상주 향촌사회에서

정치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작당을 건립한 조대윤(趙大胤, 1638~1705)

이나, 그의 고손자 구당(舊堂) 조목수(趙沐洙, 1736~1807)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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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안에 전승하는 문서와 의례들을 통하여서도 한 집안의 생활사나

향촌사회의 영향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그 가치들을 요약할 수 있것이다.

1. 오작당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택인 것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적인 특징은 안동지역과 상주지역의 평면형태가 절충되었고,

고상식 구조로 2층의 다락이 존재하는 특징적인 입면 형태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평면형태가 상주지역의 개방적의 입지성향에 안동지역의 산악, 폐쇄적인 배치 및

평면구조를 수용한 이중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종가의 생활보다 행례를 주 기

능으로 한 전형적인 안동문화권 뜰집 유형과 상주지역의 개방적인 본채 구성의

중간형태로 보여진다고 한다.

고상식 구조는 단순히 고상식 형태를 채택하여 누하부나 기단부만을 높게 올리

것에 그치지 않고, 부엌 상부에 다락을 둔 2층 구조의 입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고 한다.

2. 문중의 인물들이 관직에 나아갔지만, 향촌사회에서 교육과 학문으로 더 영향력 넓

힌 것으로 보인다. 조대윤은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조목수는 교육자이자 상주의

큰 유학자로 향촌사회에 끼친 영향도 크다. 특히, 조목수가 남긴 구당집(舊堂集)에

수록된 영남 만인소 관련 기록은 당시 상주지역의 유학자들의 정치적 동향을 이해

하는 주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고택에서는 제례와 불천위 등의 전통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오작당에서는 4

대 봉사, 설과 추석 명절, 불천위 제사를 포함하여 일년에 받드는 제사만 해도 12

번이다. 불천위는 구당 조목수(趙沐洙, 1736~1807)의 유학자로서 학행을 기리기 위

해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로 모시고 있다. 이 제사는 원래 봄, 가을 두 번을 지냈

으나, 3년 전부터는 봄에 춘향만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례의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제물에서도 안동・상주지역에 많이 사용하는 문어가

아니라 방어를 사용하고 소의 간과 천엽 등을 올리고, 송화가루를 마련해두었다가

다식 만드는 등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이외에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

되어 있고 문중의 종회에서 조상을 기리는 행사들이 20여회 이상 하는 등 문중의

크고 작은 행사들 하고 있어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인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주 오작당 고택은 향촌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국

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이 갖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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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18>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7 대상문화재 상주 오작당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시도 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상주 오작당 고택(尙州 悟昨堂 古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서쪽의 갑장산(해발 805m)을 주산으로 동쪽 산자락 끝에 동향하여 자리 잡았

으며 앞으로는 낙동강 지류인 장천이 좌우로 흐르고 있는 명당이다. 

연혁ㆍ유래 및

특징
조대윤에 의해 1663년에 창건되었고 1781년에 중건되었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오작당이 원형이 살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함께 고상식이라는 가구적 특징

과 본채와 문간채가 ‘ㅁ’자로 연결된 배치 및 평면구성의 지역적 특색이 잘 나

타난 매우 희소한 건축적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본채는 익랑

이 소실되었고 문간채는 변형이 심하며 원형을 증빙할만한 고증자료도 없는 상

태이다.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원형이 살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

를 지녔을 것이지만 본채 익랑의 소실과 문간채의 많은 변형은 이러한 가치를 

손상시켰다. 또 그 변형과 원형을 추정할 만한 고증자료도 부족하여 새로운 자

료가 발굴되기까지는 지정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32 -

상주 오작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상주 오작당은 경북 상주시 선상서로 1975 승곡리에 있다. 서쪽에 있는 갑장산(해발

805m)에서 동쪽으로 빠져 내려온 산자락 끝 평지에 가까운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집은

동향으로 앞쪽에는 남에서 북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빠지는 장천이라는 지류에 면하고 있

다. 집과 장전 사이에는 넓은 논밭이 있으며 주변에는 양진당, 의암고택, 추원당, 옥류정

등이 분포하고 있다.

2. 연혁 및 유래

오작당은 입재연보에 따르면 조대윤(趙大胤, 1638~1705)에 의해 2대의 산소가 연접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 1663년 창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작당중수서에 따르면 1781년 문

중의 후손인 조석목에 의해 중수되었다. 이후 중수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1982년 경상북

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1988년에는 사랑채 기단 및 번와보수가 있었으며 1991년에는

담장보수, 1992년에는 안채 기단 및 번와보수가 있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사주문 건

립과 행랑채 복원이 있었다.

3. 건축배치 및 특징

오작당은 현재 동향을 하고 있으며 맨 앞에 사주문을 놓아 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주

문은 1993년에 건축한 것으로 원형이 아니다. 1981년 지정 당시에는 담장에 개구부를 내

고 양쪽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출입에 사용한 정도이다. 사주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길

게 놓인 중문간채와 사랑채가 붙어있다. 1981년 지정당시에는 중문간채 자리에 헛간이 있

었으며 1993년까지도 창고로 사용하였다. 2011년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현재 사랑채라고 명명하는 부분은 1981년 지정 당시에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대문, 중문, 마루방 2칸이 연속되어 있었고 남쪽 마루방에서는 서쪽으로 방이 돌출되어 올

라가 안채 건넌방과 같은 열을 이루고 있었다. 1993년까지 이 모습은 연속되다가 중문간

채를 중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양통집으로 가운데 3칸은 대청을 들이고 대청 안쪽 2칸에는

안방을 들였다. 좌측 앞뒤 2칸은 부엌, 우측 앞뒤 2칸은 건넌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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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당은 비록 정면이 9칸, 측면이 2칸으로 규모는 훨씬 크지만 대청과 안방을 나란히 놓

고 좌측에 부엌, 우측에 건넌방을 둔 배치 개념은 동일하다. 또 양쪽 측면 협칸에서는 남

쪽으로 익랑이 빠져 내려와 문간채와 연결되고 있다. 양쪽 익랑은 4칸이며 문간은 좌우

9칸으로 안채와 동일하다. 문간은 가운데 대문을 두고 우측으로는 방 2칸과 마루방 2칸이

연속되어 있으며 좌측은 헛간2칸과 방2칸이 연속되어 있다.

상주 오작당도 맨 우측 2칸이 마루방으로 전면으로 열려 있는 모습이 상주 양진당과 동일

하다. 또 대문과 마루방 사이에는 양진당은 방이 2칸이었으나 오작당은 규모가 작아 방이

1칸이었다. 그러나 그 평면구성의 개념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좌측은 현재 헛간이었던

곳에 문간방 2칸을 들였으나 원형 여부는 알 수 없다. 상진당과의 비교를 통해 복원해 본

다면 문간은 7칸일 가능성이 크며 안채가 5칸이기 때문에 익랑이 빠져내려와 한 칸 안쪽

에서 연결되고 양측으로 한 칸씩이 돌출된 ‘ㅁ’자 배치로 추정된다. 문간이 익랑보다 한

칸씩이 돌출된 것은 안채가 5칸으로 작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781년 이후 중수기록이 없

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지만 양진당과 같이 좌우에서 익랑 3칸이 빠져 내려와 문간과 연

결되어 ‘ㅁ’로 구성된 평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안채 양쪽 협칸이 맞배지붕으로 남아 있는 것과 연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의 마감, 본채와 문간이 가깝고 익랑 3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 등이 이를 반증한다. 문

간의 평면구성도 양진당과 거의 유사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었다면 양진당과 같은 고상식이면서 사랑채 없이 문간과 본채가 ‘ㅁ’자로 연결된

특색있는 살림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채의 익랑은 언제 소실되었는지 고증되지 않으며 문간은 마루방과 방

한 칸 정도 원형을 남기고 거의 근래에 변형된 채로 전해지고 있다.

4. 지정가치

상주 오작당은 기록을 통해 창건년대가 1663년으로 명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81년 중건 이후 익랑의 소실과 문간채의 변형을 고증할 만한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건물의 원형을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심증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평면과 배치의 구성이 상주 양진당과 거의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원형이 고증되고 남아 있었다면 상주 양진당과 같이 쌍벽을 이루며 독특한 고상식 가구와

문간 및 본채의 평면구성 등이 매우 특징적이고 지역 및 시대적 특성을 나타내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형의 변형과 훼손이 많아 유적을 통해 이를

느낄 수 없고 고증자료 또한 부족해 이러한 점들이 밝혀지기까지는 지정 가치가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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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18>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1.7. 대상문화재 상주 오작당 고택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 직위(직책) 상근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상주 오작당 고택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상주시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9㎞ 정도 벗어난 승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택 뒤로는 갑장산의 맥을 잇는 야산이 자리잡고, 앞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장천이 흐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취하고 있다.

연혁ㆍ유래 및

특징

풍산조씨 입재공파 파시조인 조대윤(趙大胤,1638∼1705)이 1663년 현재의 위치

에 고택을 이건(移建)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오작당 고택은 특이한 창건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매년 불천위 제례가 행

해지고 있지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오작당 고택은 종가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문중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문화재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어, 가치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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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尙州) 오작당(悟昨堂) 고택(古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 대상유적 : 상주 오작당 고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2호)

2.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선상서로 1975(승곡리 131-2)

3. 창건과 변천

‘오작당(悟昨堂) 고택’은 풍산조씨 입재공파 종택으로서, 흔히 오작당이라 일컬어진다.

당호(堂號)인 ‘悟昨堂’은 소학(小學) 경전에 나온 ‘小學書中悟昨非’에서 유래하며, ‘지난

날의 잘못을 소학을 읽고 깨달았다’라는 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문중에 전해져 내

려오는 문헌 중『입재공연보』,『오작당중수서』및 근간에 문중에서 발행한 『국역

풍성세고』,『오작당 창건 사벽년 기념비문』등의 기록을 근거로, 창건 배경과 변천 과

정 등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창건 배경에 대해서는 입재 조대윤(趙大胤,1638～1705)이라는 인물이 부친인 모암 조릉

(趙稜,1607～1683)의 명으로 부조(父祖) 2대(代) 묘소에 인접한 지금의 위치에 고택을

세워 아침, 저녁으로 성묘하기에 좋은 점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로, 조대윤의 이러한 효성심은 일성록(日省錄)의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

지만, 건립 시기 및 방법, 주체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견이 분분한데, 각 설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오작당 고택이 현재의 위치에 초창(初創) 되었다기 보다는 옛 터인 요포리에 이

미 존재하고 있었던 살림집을 이건(移建) 해 온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대윤이 1638년

요포리에서 출생한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그가 한동안 생활하였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간 조정의 연보(年譜)와 요포리 살림집의 건립 시기를 비교해 보면,

구분 시기 주체 주요내용 구분(규모)

1설 1661년 조대윤 새 터(사천)에 옛 터(요포)의 살림집 이건(移建) 內外舍 40餘閒

2설
1601년 조정 옛 터(요포)에 살림집 초창(初創)

內外舍 40餘閒
1663년 조대윤 새 터(사천)에 옛 터(요포)의 살림집 이건(移建)

3설
1601년 조정 옛 터(요포)에 살림집 초창(初創) 內外舍 40餘閒

1661년 조대윤 새 터(사천)에 옛 터(요포)의 살림집 이건(移建) 현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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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주체를 검간 조정으로 보는 설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982년 경상

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서는 1601년 오작당을 현재의 위치에 초

창했으며, 이후 1661년과 1781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가 이루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건 당시 오작당 고

택의 규모는 내외사(內外舍)를 합쳐 모두 40여 칸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후 1781년에 이르러 입재 조대윤의 증손인 ‘조석목’이라는 인물에 의해 대대적인 중수

(重修)가 이루어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규모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창(初創) 당시 40여 칸의 공간 중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 얼마만큼 소실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

에서는 중수 과정에서 안채 좌ㆍ우 양측에 붙어 있었던 정면2칸×측면1칸 규모의 익랑

채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고, 본래(원형)는 검간 조정이 건립한 ‘상주 양진당(보물 제

1568호)’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더 이상의 추가

적인 고증자료 등이 확보되지 않아 단정지 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국가민속문화재

로서의 승격 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대문간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는 문간채의 경우, 과거(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에는 일정한 격식 없이 흙벽으로 축조된 광과 헛간으로 사용되었

으나, 1994년 현재의 형태와 규모로 새롭게 복원되어 사랑채와 함께 문간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하지만, 복원과정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완정성 및 진정성 등이 어느 정

도 확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현재 오작당 고택의 경내에는 안채와 함께 문간채,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으며, 안채 뒤

편으로는 담장 안쪽으로 가묘(家廟)가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 2015년에

동일한 규모와 형태로 개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담장 밖으로는 22세손

인 ‘구당 조목수(趙沐洙,1736∼1807)’의 불천위 사당이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오작당 고택은 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2호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이

후 안채 및 사랑채 보수 등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있었으나 상량

문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1994년에는 행랑채 복원이 있었다. 1970년대 이후 각

연도별 항공사진 속의 모습을 근거로 하면, 행랑채 복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고

택의 배치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건축구조 및 양식

오작당 고택은 상주시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9㎞ 정도 벗어난 승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택 뒤로는 갑장산의 맥을 잇는 야산이 자리잡고, 앞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장

천이 흐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취하고 있다. 고택이 위치한 승곡

리 마을은 풍양조씨의 집성촌으로 주변에는 양진당, 의암고택, 추원당, 용산정사, 옥류

정, 등의 문화유산들이 위치하고 있다.

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가묘, 사당 등으로 일곽을 구성하고 있으며,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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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그 앞쪽으로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고, 사랑채 좌측편으로는 대문칸을 사

이에 두고 행랑채가 연결되어 있다. 이들 각 채들은 안채를 중심으로 모두 동향을 하

여 자리 잡고 있는데, 『입재공연보』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집의 좌향으로 인해 생

활의 불편함을 엿 볼 수 있어 이는 아마도 지형상의 조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작당 고택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평탄한 평지의 터에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안채의 경우 비교적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인근에

검간 조정이 1628년에 건립한 양진당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작당 고택을 검간 조정

이 최초 건립한 것으로 기록한 『오작당중수서』의 내용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드릴 수

없지만, 두 고택간의 직ㆍ간접적인 건축적 연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러한 소위, 고상식(高床式)의 입면 구성이 인근에 위치한 대산루, 용산정사, 옥류정, 추

원당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상주지역의 건축 조형원리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고택 모두 개방된 부지에 집터를 정하고 있지만, 각 채들이 경상북도 북부 산

간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ㅁ자형의 폐쇄적인 배치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중요한 건축적 내용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고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공간구성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안채는 정면5칸, 측면2칸의 一자형 양통집 평면을 취하고 있으며, 좌측부터 부엌과

안방, 대청마루, 건너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마루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

자형 평면의 안채 좌우측면에는 익랑채가 연결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

으나, 정확한 구조와 형태 등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 고상식 형태를 연상시키는

안채의 높은 기단은 남방의 지역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통집의 평면 구성은

북방지역 민가의 전형적인 실 구성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부엌 상부에 2층 구조의 다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풍양조씨 문중 내 검간공 조정이 건립한 양진당의 입면

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건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장식 수법으로는 정면에 세운 방주(方柱) 모서리의 모접이 방

식과 기둥 상부에 결구한 보아지를 파련각으로 초각한 것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부

엌 정면에 달아낸 판문은 문둔테와 인방이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부엌 2

층 다락의 정면과 측면에 설치한 살창의 광창과 대청마루 쪽에 달아낸 격자창의 형

식이 고식(古式)의 수법으로 보인다. 부엌과 건너방 앞쪽으로는 기단 상부에 활주 형

태의 보조기둥을 세웠는데 과거 기록사진으로 볼 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안채 배면쪽에는 기단 안쪽에는 현대적 시설의 보일러실과 화장실

등의 공간을 덧대어 사용하고 있다.

ㆍ사랑채는 현재 정면4칸, 측면2칸 규모로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으나, 과거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본래는 丁자형의 평면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즉, 좌측부터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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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칸과 대청마루 2칸, 그리고 대청 뒤편으로 각각 1칸의 책방과 1칸이 화장실을 두고

있으나, 본래는 화장실 공간은 빈 공간이었으며, 이후 가설시설물의 화장실을 설치

한 후 1993년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하였다고 한다. 또한, 현재 사랑방 2칸 중 좌측 1

칸은 본래 대문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4년 행랭채를 현재와 같이 사

랑채 옆으로 달아 붙이면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대청마루 정면에는 네 짝 들어걸

개문을 설치하고 천정은 연등천정으로 마감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1982년 경상

북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랑채의 건립 연대를 안채

에 비해 다소 내려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ㆍ행랑채는 정면3칸, 측면1칸의 일자형 평면으로 좌측부터 2칸의 방과 1칸의 대문간으

로 구성되어 있다. 1982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행랑채는 광과 헛간의 용도로 사용되

었던 공간으로 당시에는 양철 지붕으로 변형되었으나, 본래는 초가이었을 것으로 기

록하고 있다. 현재는 1994년 복원공사를 통해 현재와 같이 한식목구조의 기와지붕으

로 개조하였다.

5. 지정가치

□ 오작당 고택은 풍양조씨 입재공파의 종택으로서 기타 문중의 종택과 비교할 때 특

이한 창건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매년 불천위 제례가 행해지고 있고, 종가문화

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문중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에서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건축적 내력 즉, 변형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행랑채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재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

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어,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분

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 이 타당한지

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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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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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민속 2020-03-10

1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내 셔틀버스 

승강장 쉼터 조성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장)

□ 안동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강장 쉼터 조성

 ㅇ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91

 ㅇ 허용기준 : 지정구역

 ㅇ 신청내용

  - 느티나무식재 2본, 수목보호 원형의자 2개소

  - 높이 6m

ㅇ 조건부허가

 - 승강장의 그늘 등 

방문자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업

으로서 문화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객토, 배수시설 

설치 등 수목 생육

환경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안동 

시은고택

(국민 

제287호)

경북 안동시 

호명면

(○○○)

□ 안동 시은고택 주변 농막 설치

 ㅇ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

 ㅇ 허용기준 : 1구역

 ㅇ 이격거리 : 45m

 ㅇ 사업내용 

  - 구조 :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 높이 2.6m

  - 규모/동수 : 8.5m × 4.5m × 2.6m, 1동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

ㅇ 조건부허가

 -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

로서 시은고택에서 

보이기는 하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에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시설 기준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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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장)

□ 안동 하회마을 전시가설물 설치

 ㅇ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44-2

 ㅇ 허용기준 : 지정구역

 ㅇ 신청내용

  - 건축면적 : 1,080㎡ (327평)

  - 층수/동수 : 1층, 1동

  - 규격 : 60m × 18m × 8m

  - 구조 : H빔 철골 (직사각형)

  - 외부마감 : 샌드위치 판넬

  - 용도 : 미디어아트 및 전시 (세계유산전)

 * 사업기간 : 2020.7.1.∼2020.10.31. (4개월/설치

포함)

ㅇ 조건부허가

 - 2020년 세계유산축전 

관련하여 한국문화재

재단을 통해 공모사

업의 일환으로서 임

시로 설치하는 전시

가설물임.

 - 다만, 가설물의 외관 

디자인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남원 몽심재 

고택

(국민 

제149호)

전북 남원시 

도고면

(○○○)

□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무허가 축사 적법화

 ㅇ 신청위치 :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

 ㅇ 허용기준 : 4구역

 ㅇ 이격거리 : 약 395m

 ㅇ 신청내용

  - 대지면적 : 3,652㎡

  - 건축면적 : 기존 912㎡ + 무허가증축 743.22㎡

              = 1,655.22㎡

  - 층수/높이 : 1층, 높이 5.5m

  - 구조 :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ㅇ 허가

 - 기존 축사를 증축

하는 사안으로, 고택

에서 남동쪽 방향

으로 약 395m 떨어진 

4구역에 위치해 있고, 

고택의 주변 산지에 

가려 직접 조망되지 

않으므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됨.
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

□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신청)

 ㅇ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

 ㅇ 허용기준 : 1, 4구역

 ㅇ 이격거리 : 약 290m

 ㅇ 신청내용

  - 건축면적 : 97.64㎡

  - 층수/높이 : 1층, 높이 4.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드라이비트(외벽)

ㅇ 허가

 - 2018. 2월 현상변

경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주의 개인사정

으로 허가기간(2018. 

2.20.～2019.2.28.) 

내 착공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

신청한 사안이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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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아산 

외암마을

(국민 

제236호)

충남 아산시 

송악면

(○○○)

□ 아산 외암마을 주변 농막 설치

 ㅇ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ㅇ 허용기준 : 1구역

 ㅇ 이격거리 : 약 135m

 ㅇ 신청내용

  - 설치규격 : 3m×6m, 면적 20㎡, 높이 2.5m

  - 설치구조 : 컨테이너(가설건축물)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

ㅇ 허가

 - 소규모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문화재 구역

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

해 있어 직접 조망

되지 않는 등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됨.

구례 운조루 

고택

(국민제8호)

전남 구례군 

토지면

(○○○)

□ 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농막 설치

 ㅇ 신청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

 ㅇ 허용기준 : 1구역

 ㅇ 이격거리 : 약 185m

 ㅇ 신청내용

  - 설치규격 : 3m×6m, 면적 20㎡, 높이 2.4m

  - 설치구조 : 컨테이너(가설건축물)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지법 제2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2)

ㅇ 허가

 - 소규모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고택 주변 

민가 건물 및 수목

들로 인해 직접 조망

되지 않는 등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세종 

홍판서댁

(국민 

제138호)

세종특별자

치시

(○○○)

□ 세종 홍판서댁 주변 용도변경

 ㅇ 신청위치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

 ㅇ 허용기준 : 3구역

 ㅇ 이격거리 : 약 224m

 ㅇ 사업내용 : 용도변경(제조시설⇒자원순환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 규모 : 건축면적 494.22m², 연면적 494.22㎡

  - 층수/높이 : 지상 1층/11.95m

  - 구조 : 일반철골조 

ㅇ 허가

 - 신청위치와 문화재 사

이에 문화재보다 지반이 

높은 도로가 위치하여 

문화재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

으로 문화재의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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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0건
허가 6건

조건부허가 4건

보은 

최감찰댁

(국민 

제139호)

충북 보은군

삼승면

(○○○)

□ 보은 최감찰댁 주변 가축용 간이퇴비사 증축

 ㅇ 신청위치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ㅇ 허용기준 : 1구역

 ㅇ 이격거리: 약 246m

   * 충북민속문화재 제16호 보은 최혁재 고가에서 

46m 이격

 ㅇ 사업내용: 가설건축물(가축용 간이 퇴비사) 증축

  - 규모 : 건축면적 195.10m², 연면적 195.10㎡

  - 층수/높이 : 지상 1층/6.2m

  - 구조 : 강파이프구조/박공지붕

ㅇ 허가

 -신청내용은 기존 축사 

사이에 간이퇴비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회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충북도의견 : 영향

없음

태백산 

천제단

(국민 

제228호)

강원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국립

공원사무소장)

□ 태백산 천제단 주변 훼손 탐방로 정비

 ㅇ 신청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ㅇ 허용기준 : 문화재보호구역 내

 ㅇ 신청내용 : 천왕단-하단 구간 훼손탐방로 

정비

  - 혼합형 계단(L=70m, W=1.5m) 설치

  - 돌배수로(L=3m, W=0.5m) 2개소 설치

ㅇ 조건부허가

 - 훼손된 탐방로를 

돌과 나무를 활용

하여 정비하는 것

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

 -탐방로 인근 자연석과 

유사한 야면석을 유입

하여 이질감을 최소

화하도록 할 것.


